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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소비자보호방안 모색

11월 27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과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한창희), 한국금
융소비자학회(학회장 최철) 및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공동
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포럼”을 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생성형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
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 음성, 영상을 쉽게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딥
페이크, 딥보이스를 이용한 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이용한다는 가짜 투
자정보 또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명 ‘AI 워싱(AI Washing)’으로 인
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수법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금융사기
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신기술
을 이용한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은 문미란 회장(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며,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금융 분
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사용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불법행위 책임 강화 방안”
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문찬현 전문위원(미래소비자행동)이 “신기술 
이용한 금융사기 유형과 소비자피해사례를 통해본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
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성준호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이효섭 선임
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신병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
호사), 양진영 전문위원(미래소비자행동,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백주선 변호
사(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정준화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
학방송통신팀), 홍연제 사무관(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이 참여하여 각 분야
에서의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참가 신청 및 취재문의 : 미래소비자행동 정윤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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